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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위한

연구 고찰: 외상 후 성장을 중심으로

임 선 영†

한림대학교 /조교수

본 원고는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 상당한 외상과 문화적 충격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 현상에 대해 고찰하고, 정착을 넘어선 성장을 지향하는 상담적 개입의 방향 및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은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이

러한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 나은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

다. 이러한 현상을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이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

한 국내외 연구가 부적응이나 외상의 피해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이들이 역경을 통해 어떠한

성장을 일구어내는지, 그러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외상경

험 이후의 처리과정 및 외상 후 성장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최근 긍정심리학적 관

점에서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 관련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과 외상개입에 대한 상담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 향

후 연구 및 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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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외래어가 많아 부끄러웠지만,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하지, 5년 후에도 모

르면 더 부끄러운 거지 하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극복해 나갔다’

‘처음엔 두려워서 누구하고도 소통하지

않고 친구도 없었는데, 지금 물러서면 대

한민국에서 그 어떤 곳에도 설 수 없다

는 생각으로 극복하기로 결심하고 견뎠

다. (중략) 선입견을 버리니 조금씩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많아졌고 전보다 더

활발해졌다.’

충남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우수정착자 수기집에서

최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 북

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개최

되면서 북한의 개방과 변화에 대한 현실감과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한에 정착

해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는 남북교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이들의 적응과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영역에

서의 지원 역시 중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남한에 이주한 탈북민은 3만 명이 넘

으며, 2000년대 이후로 매년 입국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25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탈

북민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17a).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 등의 국가기관

을 중심으로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가 마련되고

있고, 이들에 관한 연구도 다양한 학문분야(사

회학, 정치행정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의료분

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 이들의 정착 및 적응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고, 많은 연구가 주로 북한이탈주

민의 부적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을 마련하는데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금명

자, 2015; 박광택, 2014; 채정민, 2003;. Um,

Chi, Kim, Palinkas, & Kim., 2015).

세계보건기구(WHO)가 2004년에 정신건강의

개념을 확장하여 재정의하였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

고 생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으며, 생산

적이고 효과적으로 일 할 수 있으며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태이다. 즉, 정신질환이

부재한 상태인 질병모델에 국한되지 않고 자

기실현과 사회에 기여하는 성장모델로 확장된

것이다(Keyes, 2006; Seligman, 2002). 다양한 정

신건강 관련 기관들에서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연구 등에 이러한 정신건강의 개념을 반영하

여 삶의 질이나 안녕감, 성장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나 기관의 자료들을 검토했을 때에

는 이러한 관점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

다(박광택, 2014; 양혜린, 2018; 이숙영, 이동혁,

조해연, 김경미, 김효정, 2016). 북한이탈주민

의 정신건강 관련 연구나 정책적 지원에도 이

러한 확장된 정신건강의 개념을 적용하는데

예외를 둘 이유가 없을 것이다.

외상 및 스트레스, 더 나아가 정신건강 관

련 분야 전반이 그동안 부적응과 병리의 패러

다임에 제한돼 있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질문은 ‘어떻게 하면 부적응을 줄일 수 있는

가’에 국한된다. 이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들

이 지속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

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을

까’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지

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문제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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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결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거가 마련

되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면 북한이탈주

민이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 보다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전보다 더 높은 삶의 질

을 영위하고 더 나은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탈북과정에서

상당한 위기와 역경을 경험한다. 아사(餓死)

및 처형 등 죽음의 위기, 신체 및 성폭력, 인

권유린, 배신, 상실 등의 외상경험은 인간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

함으로써 이전보다 성장하기도 한다(김현경,

엄진섭, 전우택, 2008; 양혜린, 2018; 이숙영

등, 2016). 이러한 현상을 외상 후 성장

(posttraumatic growth)이라고 한다(Tedeschi &

Calhoun, 1996).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남한사회의 부적응이나 그들이

겪은 외상경험의 피해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이들이 이러한 역경을 극복함으로써 어떠한

개인적 성장을 경험하였고 이를 어떻게 인식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성장이 남한사회

에 정착하고 적응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예: 김태국, 정은의, 2012; 김

현경 등, 2008; 양혜린, 2018; 유시은, 오경자,

정안숙, 전우택, 2012; 이숙영 등, 2016). 부적

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긍정심

리적 요소를 늘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이며, 긍정심리적 요인들은 부적응에 대한

완충역할을 한다는 점(Seligman, 2002)에서도

이러한 관점의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부모를 따라 험난한 탈북과정을 겪어낸 아

동청소년들이 이러한 삶의 위기와 전환을 계

기로 남한사회에서 오히려 더욱 성숙한 인격

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외

상 후 성장이라는 장기적, 통합적 관점에서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남북한 사이에 교류가 활성화되면 남

한에 정착한 건강한 탈북민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에 관한 관심이 ‘부적응을 최소화하고 안전하

게 정착하기’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건강하

고 성숙한 북한이탈주민을 양성하고 이들이

남북교류 및 남한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

록 하는 데 본 연구가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기존의 관점

과 선행 연구들

2000년대 이후로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이 급

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의 적응/부적응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관심을 두기 시

작했다(채정민, 2003). 2014년에 발표된『북한

이탈주민의 적응에 대한 연구 동향』에 따르

면, 2005년부터 2013년 사이에 적응 관련 논

문으로 약 200편 이상이 발표되었다(박광택,

2014). 대부분의 연구가 남한사회에 와서 얼마

나 잘 적응(정착)1)하였는지, 적응에 위험요인

과 보호요인은 무엇인지, 적응을 위한 정책지

원 방향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이루어진 것으

로 보인다. 2000년부터 2013년 사이에 한국심

1)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적응’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정착’

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가적 차원의 정책보고서나 계획서 등에

는 주로 ‘정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적응과 정착이 중첩

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적응은 보다 심리적, 문

화적인 차원을 다루며, 정착은 정치적, 경제적

차원, 거주지 및 직업 등의 실생활여건 등을 다

루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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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회의 14개 분과학회에서 발표된 북한이탈

주민 관련 연구는 총 50편이었는데, 이 중

70%인 35편이 적응 관련 연구로 나타났다(금

명자, 2015). 이에 본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

의 적응 관련 연구와 외상 후 성장 관련 연구

의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를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에서 검색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관련 문헌을 조사하기 위해, ‘북한이탈

(혹은 탈북)’과 ‘심리 적응’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253편의 학위논문과 152편의 학술논문이

검색되었다. 다음으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서 ‘북한이탈(혹은 탈북)’과 ‘외상 후 성장(혹

은 성장)’을 키워드로 조합하여 검색한 결과

단 15편의 학위논문과 10편의 학술논문이 검

색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점

이 얼마나 적응-부적응의 패러다임에 집중되

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이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에 초점을 두어

외상경험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관련 연

구들은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앞서 검색된 논

문들 중 사회과학분야의 등재후보지 이상 학

술논문과 최근 5년 이내의 학위논문 중 원문

이 없거나 경제적 적응, 언어적 적응, 학습 적

응 등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이 적은 연구를

제외하여 총 27편의 논문을 살펴보고 의미 있

는 결과들을 정리하였다.

적응(adaptation)은 ‘개체의 욕구와 사회환경

적 상황과의 조화’이며(Scaffer & Shoben, 1956)

‘하나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와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그 환경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라 개념화할 수 있다(Berry & Kalin, 1995).

적응의 방식에는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

는 것과(조절)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법(동화)이 있다.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환경을 변화시키기 어렵

기 때문에 자신을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야 하

는데, 문화와 가치, 언어나 말투, 정서 등이

다르다는 데서 오는 이질감이 열등감과 소외

감,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박광택(2014)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

으며, 남한 거주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가

가장 많았다.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나 자기이

해, 낙관성 등이 보고되었다. 민성길(2001)은

이들이 북한에 있을 당시, 이탈 과정에서, 남

한 입국 후에 각 시기마다 다양한 정신적 문

제를 겪는다고 제안하여, 시기별 적응상태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우택 등(2006)이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

탈주민을 추적하여 3년 후의 인식 및 만족도

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의료,

취업, 주택 등의 물질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

는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오

히려 약간 증가하였고, 남한사람들에 대한 호

의적 태도나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 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남한사회에서의 적응

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

다. 또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초창

기에는 정부의 물질적 지원과 상관이 컸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관의 혼란, 남한에 대한

이해도, 정신신체 만족도 등과 같은 심리적,

문화적 요인이 적응수준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리상담적 개

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대학에 진학한 북한이탈청소년의 경

우, 경제적 생활수준과 컴퓨터 능력, 영어 능

력과 같은 실질적인 기술이 적응에 도움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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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김정민, 2014). 특히 이들은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에 문화

와 삶의 환경이 급격히 바뀜에 따라 자신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혼란과 함께 심각한 정체

감 혼란의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조영아, 전우택, 2004).

자원봉사 경험 여부와 적응수준 간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탈북

민이 없는 탈북민보다 사회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박경숙, 2013). 다른 선행연

구들과 마찬가지로 박경숙(2013)의 연구에서도

적응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들의 성장

수준이나 심리적 성숙도 등에 대해서는 조사

되지 않았다. 특히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적

기여나 의미를 추구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

들은 심리적 성숙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

로 이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

장의 측면을 살펴본다면 이들의 긍정적 심리

특성 및 성장 현상을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의 특성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부터 남한에 정착하

기까지 크고 작은 외상사건을 경험하는 경우

가 많다. 실제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기

도 하고, 가족이 탈북 도중 사망하거나 북송

되어 충격적인 상실과 단절을 경험하기도 한

다. 탈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의해 유린당

하기도 하고 제3국에 임시거주하는 동안에도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경험한다(김희진,

2013; 북한인권정보센터, 2013; 정윤경, 김희진,

2014). 이러한 경험들은 심각한 외상으로, 이

후 이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Jeon et al., 2005). 북한이탈주민

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은 8.7%이고

여성이 남성의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우종민 등, 2014).

외상경험은 교통사고나 가족의 사별과 같은

일회성 사건을 겪는 단순외상(simple trauma)과

아동학대와 같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겪는 복

합외상(complex trauma)으로 구분될 수 있다(안

현의, 2007; Kilpatrick, 2005).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에는 복합외상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

다. 즉, 북한거주 당시부터 제3국 체류 시, 그

리고 남한에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 장기간

다양한 종류의 외상사건들을 복합적으로 경험

하는 경우가 많다. 정윤경과 김희진(2014)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부터 외상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평

균적으로 7가지 이상의 외상사건을 경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북한거주 시 경험한 외상은

가족이나 친지의 아사(餓死)가 가장 높은 빈도

로 나타났고, 추위나 식량이 부족해 생명에

위협을 받은 경험, 그리고 아는 사람이 공개

처형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중국이나 제 3국 체류 시에는

체포나 강제 북송을 당하거나 그럴 뻔한 위기

에 처한 경험이 가장 많았고, 총격이나 추격

경험, 굶주림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경험 순

으로 나타났다. 양혜린(2018)이 정리한 북한이

탈청소년의 탈북과정 단계별 외상사건을 살펴

보면, 탈북결심 전 북한에서부터 중국 및 제3

국으로 탈출하거나 체류하는 과정에서, 그리

고 남한으로 다시 들어오고 정착하기까지 상

당한 기간, 여러 단계에서 외상 및 극심한 스

트레스 경험이 축적되는 것을 알 수 있다(그

림 1 참조). 가족과 관련된 외상경험은 가족의

해체, 죽음 및 체포로 인한 이별,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 및 재혼 등이 있으며, 경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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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식량난, 은둔생활로 인한 생계곤란, 브

로커의 사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다. 사회적으로 북한에서 공개처형의 위험을

겪거나 가족의 처형을 목격하기도 하고, 중국

에서 브로커의 신변위협 및 노동착취, 인신매

매 및 성폭력 등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

에서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상해를 입기도 하

는데, 치료가 어려워 병이 악화되는 위험도

겪는다.

복합외상은 주로 대인관계에서 오랫동안 반

복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이 있어서 침습이나

과각성, 회피와 같은 전형적인 외상후 스트레

스 증상뿐 아니라 과도한 죄책감, 성격구조의

변화, 인지체계의 변화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안현의, 2007; Kilpatrick, 2005). 따라서 이들의

외상경험과 그로 인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서 복합외상의 개념과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사람들에게 자신 혹은 가까운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이나 처형당하는 일 등이

실제 어느 정도의 심리적 충격을 주는지에 대

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하나원의 북한이탈주민 531명을 조사한 연

구에서도 81.4%의 북한이탈주민이 하나 이상

의 외상 사건을 경험하였고, 4개 이상의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더 적게 경험한 사람들

에 비해 복합 PTSD 증상을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나(김희경, 2012) 외상 빈도와 PTSD 재경

험 간 정적 상관을 보고한 박철옥(2007)의 연

구와 일관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어떠한 외상경험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

그림 1. 북한이탈 청소년의 단계별 외상사건(양혜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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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연구

들을 살펴보면, 탈북과정에서보다 북한 내에

서 경험한 외상 경험(예컨대, 아사자 목격, 정

치과오로 인한 처형 목격 등)이 더 심각한 영

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으며(강성록, 2001),

어떤 과정에서의 외상경험인지보다는 외상의

유형과 질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홍

창형 등, 2006). 특히 홍창형 등(2006)의 연구

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3년간 추적하여 PTSD

유병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교통사고나

자연재해를 경험한 일반인들의 PTSD 경과와

유사하게 3년 경과 시점에서는 빠른 속도로

증상이 감소한 양상을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

한 김희경(2012)의 연구에서는 외상의 유형에

따른 증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대인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과 생명이 위태로운 질

병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증상 심각도가 대체로 높았고,

복합 PTSD와 PTSD를 모두 경험하는 이중 진

단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아울러

감금과 고문, 공안체포 및 강제 북송을 경험

한 사람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주의력 및 의식의 변화, 대인관계 변화, 신체

화 증상, 의미체계의 변화 등이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복합 PTSD 증상들은 단기적 관점에

서는 병리적 증상이고 고통으로 간주되어 치

료의 대상일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의

미체계나 의식의 재정립을 통해 이전보다 오

히려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

다(Joseph, 2011). 즉, 탈북과정에서 겪은 외상경

험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단기적으로는 고통

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자

유나 인권의 가치를 깨닫고 개인의 삶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장을 일구어

내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김태

국, 정은의, 2012; 김현경 등, 2008; 양혜린,

2018; 유시은 등, 2012; 이숙영 등, 2016).

외상 후 성장의 개념

1990년대까지만 해도 외상 사건은 주로 인

간의 삶을 파괴하는 부정적 사건으로 여겨졌

다. 따라서 외상 피해자의 병리적 상태와 원

인 규명, 그리고 증상의 감소를 목표로 하는

치료법 등이 심리학 연구의 주된 관심이었다

(계윤정, 최정윤, 1993, 전철은, 현명호, 2003,

Foa & Riggs, 1993, Janoff-Bulman, 1992). 주로

연구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불

안장애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고, 개입의

목표는 증상의 감소로 제한적이었다. 이는 외

상의 단기적, 부정적 영향에 주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실 외상의 후유증에서 헤어나

오지 못하는 이들보다 위기를 극복해내는 이

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은헌정, 이선미,

김태형, 2001), 통합적인 관점의 결여로 인해

회복력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가 매우 부

족했다. 조용래(2014)는 기존의 병리적 관점으

로는 외상경험자들의 자연스러운 회복이나 긍

정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

하였다.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위기와 역

경에 투쟁하여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성숙하

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현상을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이라 한다(Tedeschi &

Calhoun, 1996, 2004). 외상 후 성장은 대체로

세 영역에서 일어난다. 첫째, 외상이라는 인생

의 위기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취약점을 새롭

게 발견하고 자기 수용이 높아지는 등 자기지

각의 변화이다. 둘째,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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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서표현 및 정서조절 능력이 증가하며 주

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는 대인관계에서

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

게 되고 감사경험이 증가하며, 영적인 측면에

서의 성숙이라는 변화가 일어난다.

Tedeschi와 Calhoun(1996) 외에 많은 연구자들

이 이후로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Fazio &

Fazio, 2005; Linely & Joseph, 2004; Park, Cohen,

& Murch, 1996, Taku, Calhoun, Cann, &

Tedeschi, 2008). 외상경험을 통해 주변 사람들

에 대한 이해와 수용, 감사 등이 오히려 증가

하고(Danforth & Glass, 2001), 자녀의 죽음을 통

해 남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전보다 더욱 긍정

적으로 변화하며(Rosenblatt, 2000), 실연 후 파

트너를 선택하는 안목과 정서조절 능력이 향

상되는(Tashiro & Frazier, 2003) 긍정적 변화와

성장이 보고되었다.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나는 심리적 기제는 다

음과 같다. 심리적 외상은 우리 마음에 일어

난 지진과도 같아서(Tedeschi & Calhoun, 2004),

개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신념이나 가치, 삶의

목표 등 의미구조(meaning construction) 전반을

붕괴시킬 만큼 큰 충격을 가져온다(그림 2 참

조).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던 심리도식이

붕괴되면 정서적 고통이 유발되기 때문에 정

서를 조절하기 위해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이 경험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반추가 일어나게 된다. 외상 사건의

초기에는 자동적이고 침투적인 반추가 일어나

다가 어느 순간부터 역경의 의미를 재평가하

게 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자의적인 성

찰과정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건설적인 사고

활동은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rtin과 Tesser(1996)

는 이러한 인지적 관여를 통해 비현실적인 인

생의 목표나 도식들을 깨닫고, 새로운 목표

설정과 변화된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신념으

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핵심신념의 붕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이

유발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성장의 계기가

된다는 경로모형을 검증한 연구들이 최근에

발표되고 있다(엄미선, 2014; 최수미, 2014;

Triplett, Tedeschi, Cann, Calhoun, & Reeve, 2012).

임선영과 권석만(2013)은 신념체계가 초기에

붕괴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재건한 사람들은

더욱 긍정적, 합리적 신념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외상 직후에는 부정적, 비합

리적 신념이 증가할 수 있지만(Janoff-Bulman,

1989), 외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행복한

그림 2. 외상 후 성장의 과정 모델(Tedeschi &

Calhou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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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치관과 인생관의 재정

립이 일어나고, 인생관이나 자신에 대한 지각

이 더욱 균형잡히고 성숙해지는 변화를 경험

할 수 있다(Linley & Joseph, 2004). 성장을 촉진

하는 의미재구성 과정으로 외상경험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 초점변경, 슬픔의 수용, 인생

의 한계 자각하기, 상실 대상과의 연결성 회

복하기 등이 보고된 바 있다(임선영, 2013,

2014).

외상 후 성장은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고통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고통이 남아 있더라도 이전보다 성

장한 측면과 삶의 의미를 인식함으로써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Seligman

과 Csikszentmihalyi(2000)는 삶의 만족, 희망, 행

복감, 낙관성 등과 같은 긍정심리적 측면을

많이 가질수록 부정적 측면을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도 전반적인 삶에 대한 적응도와 만족

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심리학적 관점과 외

상 후 성장

북한이탈주민 역시 탈북과정에서의 외상경

험으로 인해 부적응과 고통을 초래하기도 하

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변화나

성장을 경험한다(김태국, 정은의, 2012; 남북하

나재단, 2017b; 김현경 등, 2008; 양혜린, 2018;

유시은 등, 2012; 이숙영 등, 2016). 하지만 북

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에 있어 적응-부적응의

일차원적인 패러다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

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의 성

장에 주목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에 초점을

둔 연구를 비롯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

정심리적 요소를 발견하거나 긍정심리학적 관

점에서 실시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관련 문

헌을 조사하기 위해, 먼저 학술연구정보서비

스(RISS)와 국회도서관 사이트에 ‘북한이탈(혹

은 탈북)’과 ‘외상 후 성장(혹은 성장)’을 키워

드로 다양하게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총 16편

의 국내학위논문과 10편의 학술논문이 검색되

었으나, 학술지와 중복되는 학위논문과 외상

후 성장 관련 주제가 아닌 논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5편의 연구를 찾았다. 해외 연

구와 관련해서는 사회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Science Direct을 통해 North

Korean refugees와 posttraumatic growth가 포함된

연구를 검색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다. 15편의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 연구에 인용

된 논문 중에 행복, 삶의 질, 강점과 같은 긍

정심리학적 변인이나 의식의 변화를 포함하는

연구까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질적 연구

긍정적 변화 및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

장은 상당히 복잡하고 미세한 현상이며 과정

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 연구로

측정하지 못하는 세밀한 심리사회적 현상을

관찰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Maxwell, 1996). 따

라서 질적연구에서 도출된 북한이탈주민의 긍

정적 변화 및 외상 후 성장 현상을 먼저 살펴

보고자 한다(표 1).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이후에 경험한 긍정적

변화 및 성장으로 가장 많은 개념이 도출된

범주는 신념 및 가치관의 변화이다. 남한에

온 지 3년 이상 경과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의

식 변화를 살펴본 유시은 등(2012)의 연구에서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긍정적 변화

가 도출되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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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범주 하위범주 내용 연구

외상 후 성장

촉진 요인

성격 요인

적극성, 책임감, 순발력과 기지, 인내심 이숙영 등(2016)

자기효능감, 자신감
양혜린(2018)

이숙영 등(2016)

대처/태도

악으로 살려 함

남다른 담력으로 당당하게 행동함

탈북자 신분 감추기와 드러내기(유연한 대처)

이숙영 등(2016)

인지적 요인

대책을 생각함

더 나은 삶을 소망함/목표의식을 가짐

하향비교

현실수용

이숙영 등(2016)

의도적 반추(자신에 대해 성찰함, 의미찾기)
김태국, 정은의(2012)

이숙영 등(2016)

사회적, 정서적

요인

전반적 사회적 지지

가족 및 친인척의 지지(가족애, 도움과 지원)

양혜린(2018)

이숙영 등(2016)

남한사람 지지

신변보호관 및 복지직원의 지지

김현경 등(2008)

양혜린(2018)

또래 및 교사와의 애착 양혜린(2018)

삶의 질 심리적, 사회적 삶의 질 향상 김현경, 전우택(2009)

영적 요인 신앙의 힘 이숙영 등(2016)

제도적 요인 의료지원, 정서지원 양혜린(2018)

외상 후 성장

(긍정적 변화)

성격적 변화 강인함, 자신감(자부심)

남북하나재단(2017b)

이숙영 등(2016)

정애리, 유순화(2014)

신념 및

가치관 변화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함
유시은 등(2012)

이숙영 등(2016)

북한 사상의 허구를 알게 됨

성취의지 및 삶의 의욕 고취

남북하나재단(2017b)

이숙영 등(2016)

권위에 복종하는 삶에서

선택과 책임을 지는 삶으로
유시은 등(2012)

대인관계 변화
대인관계의 심화(남을 밟아야 살아남는 삶->

본보기를 보여주거나 관계를 챙기게 됨)

양혜린(2018)

이숙영 등(2016)

정서적 변화 긍정 정서가 생김 이숙영 등(2016)

* 참고.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과 관련성이 높은 연구들로부터 공통되거나, 외상 후 성장 관련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결과라고 판단되는 변인 및 질적 자료를 본 연구자가 정리한 것임.

표 1.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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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개인보다는 집단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하

므로, 개인의 욕구나 신념이 존중받지 못하였

다. 이들은 조국과 수령에 대해 충성을 강요

받는 삶을 살아왔지만 북한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다가, 남한에서 교육

도 받고 남한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권위

에 대한 의식’도 변화하는데, 개인의 선택권이

없고 모든 것을 당이 결정하고 복종해야 하는

삶을 살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남한에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진다는 원칙을 배우게 된다. 유시은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싸우

는 모습을 보고 많이 불안해하거나,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디까지 북한식으로 명령

을 내리고 어디까지 자유를 주어야 하는지 혼

란을 겪기도 하는데 이러한 혼란이 변화와 성

장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Tedeschi &

Calhoun, 1996).

이와 유사한 가치관의 변화가 북한이탈여성

의 외상 후 성장에 초점을 둔 이숙영 등(2016)

의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다. 이들 연구에서 나

타난 외상 후 성장의 변화 범주는 서양권 국

가나 한국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자신을 소중

한 존재로 인식함, 삶의 의욕 고취)와 대체로

일치하여 보편성을 확인한 한편, ‘북한 사상의

허구를 알게 됨’과 같은 탈북경험으로 인한

고유한 변화가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탈

북과정에서 외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남한사

회에서 문화충격(culture shock)을 경험하기도

한다(민성길, 2001).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민주

시민교육이나 한국폴리텍 대학에서 이루어지

는 현장실습을 시작으로 남한사회의 실생활을

접하면서 기존의 가치체계에서 받아들이기 힘

든 현상을 목격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체

제에서 철저하게 주입식 교육을 받아온 북한

이탈주민에게 개인주의와 다원성의 가치, 민

주주의,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새로운 세상은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하며(민성길, 2001), 이러

한 혼란이 긍정적 인식의 변화로 이어진 것으

로 보인다. 즉, 전체주의 체제에서 조국과 수

령에 대한 충성을 가장 가치있게 여기던 삶에

서 개인의 욕구와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 새롭

게 인식하고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의 원리를

배우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성격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변화가

보고되었다. 양혜린(2018)은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혼합연구를 설계하였는데, 남은 생

이 절대적으로 더 많고 남한에서 성장할 기회

가 더 많다는 이유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을 연

구하였다. 질적연구에서 고성장형 대상자들은

강인함, 성취의지, 계획적 태도 등 다양한 성

장 모습이 발견되었다. 강인함이나 자신감 같

은 성격강점은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애리와 유순화(2014)의 연구에서도 공통적

으로 관찰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자립지표를 산출한

연구(남북하나재단, 2017b)에서도 탈북이라는

역경을 극복함으로써 일구어낼 수 있는 긍정

적 심리역량을 제안한 바 있다. 탈북과정에서

겪는 극도의 공포와 어려움 속에서 남한 사회

에 들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

신감과 자부심’이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심

리적 외상과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도 이들이 성공적

인 자립을 위해 기를 수 있는 역량으로 제시

되었다(남북하나재단, 2017b).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 변화도 여러 질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양혜린(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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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는 고성장형 대상자들과 중간성장

형 대상자 모두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 변화

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들에게

탈북 신분을 알리고 외상경험에 대해서도 이

야기하는 자기공개 과정과 변함없는 태도의

친구들을 통해 애착과 유대감의 강화를 경험

하는 것이다. 이숙영 등(2016)도 북한이탈여성

들이 탈북 이전에는 남을 밟아야 살아남는 삶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탈

북 이후에 본보기를 보여주거나 타인을 챙기

게 되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외상 후 성장 촉진 요인.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성격 및

태도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숙영 등(2016)은

적극성이나 책임감, 순발력, 인내심과 같은 성

격요인과 더불어, ‘악으로 살려고 함’, ‘남다른

담력으로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함’ 등의 태도

가 북한이탈여성들의 외상 후 성장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순발력이나 악으로 살

려고 하는 태도, 당당한 태도 등은 기존의 외

상 후 성장 관련 요인으로 보고된 성격요인과

다소 다른 특성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성격

및 태도는 북한이탈여성들이 제3국에서 남한

에 정착하기까지 심각한 인권유린과 폭행을

견뎌내고, 편견에 맞서야 하기 때문에 필요

한 심리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이숙영 등,

2016). 외상 후 성장의 결과요인으로도 도출된

자기효능감과 자신감은 외상 후 성장을 촉진

시킨 요인으로도 보고되었다(양혜린, 2018; 이

숙영 등, 2016).

다음은 인지적 처리 요인이다. 이숙영 등

(2016)은 대책을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 통찰

하고, 목표의식 및 의미를 찾는 인지적 활동

을 외상 후 성장에 기여한 요인으로 도출하였

는데, 이는 국내외 외상 후 성장 관련 선행연

구들에서 많이 보고된 성찰적 반추, 계획 세

우기, 삶의 의미 추구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김태국과 정은의(2012)의 연

구에서도 의도적 반추가 성장 촉진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반해 이숙영 등(2016)의 연

구에서 도출된 ‘회피적 사고’와 ‘탈북자 신분

감추기와 드러내기’는 북한이탈여성에게서 나

타난 독특한 전략으로 보인다.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정서적 요인이 도출되었다. 양혜린(2018)은 기

존 양적 연구에서 적응과 외상 후 성장에 기

여하는 요인으로 보고해 온 사회적 지지의 내

용을 구체화하였다. 양혜린(2018)의 연구와 이

숙영 등(2016)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가족 및

친인척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으

며, 양혜린(2018)의 연구에서는 신변보호관이

나 복지관 직원 등의 공적인 지지도 주요한

긍정적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탈북과 관련하

여 가족이 해체되는 경험을 하고 남한에서 홀

로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50% 이상

인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서(황경희, 2018)

북한이탈주민의 상담에서 관계적 측면을 다룰

때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밖에도 신앙심과 같은 종교적, 영적 요인

(이숙영 등, 2016)이 북한이탈여성들의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이

는 기존 외상 후 성장 관련 연구들에서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자 변화 요인으로

제시된 바 있다(임선영, 2015; Joseph, 2011).

이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 및

긍정적 변화와 이를 촉진하는 요인에 대해 질

적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 현상에 대해 대

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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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상 후 성장에 초점을 둔 연구는 이숙영

등(2016)과 양혜린(2018)의 연구 두 편 뿐이었

으며 두 질적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

과 여성이라는 다른 대상을 조사하여 도출한

결과를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두 연구

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

성에 대해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두 연구 모두 질적 연구임에도 불구하

고 기존 양적 측정도구인 외상 후 성장 척도

(PTGI)를 대상선별에 사용하였고, 양혜린(2018)

의 연구에서는 PTGI의 요인구조의 틀로 성장

의 정도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독특한 외상 후 성장 현상을 도출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잘 보완하는 후속 연구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성과 하위집단

들의 특수성을 상담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양적 연구

긍정적 변화 및 외상 후 성장. 북한이탈주

민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질적 연구들과는

달리 양적 연구들은 대부분 성장과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고 북

한이탈주민의 고유한 성장의 모습을 밝히지

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을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나 Park 등(1996)

이 개발한 Stress-Related Growth Scale 등 다른

문화권에서 개발된 척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미 척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장의 모습을

측정하는데 제한되어 있었다. 다만 이러한 기

존 성장 관련 척도로 측정하여 분석한 수치들

을 살펴보면, 김태국과 정은의(2012) 연구에서

는 PTGI 다섯 요인이 모두 3점 이상이고 양혜

린(2018)의 연구에서는 모두 2.5점 이상을 보

고하였다(0~5점 likert 척도). 따라서 북한이탈

주민들 역시 외상을 극복함으로써 자기지각에

서의 긍정적 변화나 대인관계의 향상, 감사나

영적인 성장 등을 공통적으로 경험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질적연구들을 참

고하여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고유한 외상 후

성장 현상을 측정하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

겠다.

외상 후 성장 촉진 요인. 김태국과 정은의

(2012)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을 균형

잡힌 적응의 유형(통합형)에 포함시켰으며, 외

상 후 성장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선행 연구들

에서 다양하게 검증된 의도적 반추가 북한이

탈주민의 성장에도 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현경(2011)은 북한이탈여성들이

제 3국인 중국에서 난민이주자로서 겪는 역경

을 견디고 생존하게 해주는 탄력성의 구체적

인 실체를 조사하고자 하였는데, ‘새로운 가능

성을 향한 일탈이라는 인식’, ‘삶을 향한 애착

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솟구치는 한을 끌어

안음’을 역경을 이겨내는 탄력성 요인으로 제

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성장과 관련 있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및 심리사회적 요인을 조

사한 연구에서(김현경 등, 2008), 거주기간이

길수록 성장 수준이 높았고 대학교보다는 전

문대학이나 고등중학교를 나온 집단이 성장

수준이 더 높았다. 사회적 지지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

을수록 성장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

데, 흥미로운 것은 남한사람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었을 때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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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혜린(2018)은 양적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또래 및

교사와의 애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상담에

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

선 학력의 경우,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

람은 북한 내에서 특혜를 받은 계층이거나 제

도권 내에서 인정받은 계층이기 때문에 남한

에 정착한 이후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전문대학

및 단과대학을 졸업한 집단은 주류권으로 진

입하기 위해 노력한 경계선 계층이고, 고등중

학교 졸업 집단은 평범한 중하류층으로서 새

로운 사회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김현경

등, 2008). 또한 남한사람의 사회적 지지가 같

은 북한출신 간 지지보다 성장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바, 북한 이탈 주민

들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인식개선 및 우호적

태도 함양이 기본적으로 탈북민의 회복과 성

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역

시 경계를 풀고 남한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빨리 형성할수록 성장의 선순환이 앞당겨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피적 대처를 지양하도

록 안내할 수 있다.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에 대해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외상경험의 특성, 그로 인한 부적응 및

심리적 장애부터 회복과 적응, 그리고 적응을

넘어선 성장과 긍정적 변화까지 탐색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그간 관심이 부족했던 북

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고찰함으로써 외상경험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외상경험은 주로 단일

외상(simple trauma)이기보다는 오랜 기간 다양

하고 복합적인 외상경험(complex trauma)이 축

적되어온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었다. 북한

거주 시부터 제3국 체류 기간과 남한에 정착

할 때까지 외상과 급격한 변화가 장기간 이루

어진다. 이러한 외상경험이나 급격한 변화가

단기적으로는 부적응과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

에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상당수의

연구와 지원이 주로 병리적 관점에서 이루어

져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과 긍정적 변화의 모습을 고찰하

여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과 변화의 과정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빈곤

으로 아사하여 두 달 만에 발견된 북한이탈

모자2)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 성공뿐 아니라

재능기부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

고 있는 탈북 기업가3)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상담학계에서의 관심이 아직 더 확대

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병리적 관점에 치우치

지 않은 균형 잡힌 관점의 확립이 중요하며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심리적 지원의 방향

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외상 후 성장 현상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2) 2019년 8월 12일 동아일보 기사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0812/96

940408/1

3) 남북하나재단 정착이야기 “봉사하니까 매일 젊

어지네요” -효도침 재능기부자 강유 회장

https://blog.naver.com/nkrf_blog/22138348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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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20년 이상 축적된 덕분에 많은 학

자와 상담사들이 외상 경험에 대한 통합적 접

근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의 적용이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예

외가 될 수 없다. 정신건강 관련 지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도 및 인식을 조사한

결과(우종민 등, 2014), 기존의 연구들이 대체

로 PTSD나 우울과 같은 병리적 현상에 집중

되어 있다는 인식이 컸으며, 인식의 변화나

성장, 행복증진 및 적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하

는 요인 등을 발견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는 인식이 보고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

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하되, 이러한 고통과

변화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여 성

숙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에 대

한 균형잡힌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외상에 대한 심리적 개입은 외상으로부터

경과된 기간과 처리단계에 따라 적절하게 이

루어져야 한다(APA, 2013). 외상 후 성장이 장

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는

외상을 극복하고 이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에

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

담 및 심리치료의 목표에 기저선으로부터의

회복을 넘어선 성장까지를 포함시키는 상담자

의 통합적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Joseph, 2011).

또한, 외상 이후의 급성 스트레스 증상부터

성찰적 의미처리 과정까지 아우를 수 있는 외

상개입에 대한 폭넓은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

험에 대해 고찰한 결과 많은 연구들이 이들의

부적응과 병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으나, 북

한이탈주민은 외상 후 성장 및 긍정적 변화

역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

이탈주민의 외상경험에 대한 심리사회적 개입

역시 단기적, 병리적 관점에서 벗어나 장기적,

성장지향적 관점까지 확대하여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구체적

으로 말하면, 외상으로 인한 부적응 및 스트

레스를 병리적 관점에서만 평가하면 안정화

(stabilization)에 초점을 둔 개입이 주가 되고 증

상이 감소하면 심리적 개입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하지만 외상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기존의 가치관을 재검토하고 남한에서

더욱 적응적인 의미구조를 형성하는 데 도움

이 되는 성장과정으로 인식하면 증상이 완화

된 후에도 의미재구성(meaning reconstruction)에

초점을 둔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지원 정책

과 프로그램이 단순히 부적응 감소에만 목적

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성장과 성숙

을 지향할 때, 남한 사회나 남북관계에 기여

하는 잠재적인 인재로서 성장도 기대할 수 있

다. 자신의 욕구와 존엄을 존중하면서도 자유

와 책임을 아는 자율적인 존재로(유시은 등,

2012; 이숙영 등, 2016),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과 용기를 지닌 존재로(양혜린,

2018; 남북하나재단, 2017b), 타인과 깊은 유대

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고 배려할 줄 아는

사회적 존재로(양혜린, 2018; 이숙영 등, 2016)

성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기대 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은 북한이탈

주민을 상담사로 육성한다면, 부적응을 겪고

있는 동료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

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국의 하나센터에서 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남한 상담사에 대한 거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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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노인숙, 조선희,

2012)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북한이탈주민 중

동료상담사를 양성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들은 동료탈북민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뿐

아니라, 탈북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을 일구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전략과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북한이탈대학생들의

경우, 사회복지기관이나 새터민 지원 기관의

직원에게 북한에 대한 정보제공자로서 자긍심

과 보람을 느끼며, 남한에서 학습한 지식과

가치를 통일 후 북한주민에게 알리는 데 도움

을 주고자 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

여(김현아, 2010; 박미현, 김소희, 배진형, 2017)

이들의 역할 또한 기대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 관련 양적 및

질적 연구를 통합하여 검토하고, 이를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외상 후 성장 관련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상담적 개입의 시사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 연구와 유

사한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탈북 이후에

자신감이 증가하고 자신을 더욱 소중하게 여

기게 되고, 대인관계가 향상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있다. 즉, 자기지각에서의 긍정적 변화

와 대인관계 향상이라는 외상 후 성장의 중요

한 두 영역이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

현상에서도 관찰된 것이다. 또한 외상 후 성

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성찰적 반추나 인내

력, 강인함, 사회적 지지와 같은 요인이 유사

하게 나타났다. 특히 의도적 반추 혹은 성찰

적 반추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양적 연구와 질

적 연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성장을 촉진하

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북한이탈주민

의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심리상담적

개입이 큰 틀에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기

존의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성찰적 반추,

수용, 긍정적 재평가(김진수, 서수균, 2011; 임

선영, 권석만, 2013; Taku et al., 2008)와 같은

인지적 방략을 급성 스트레스 반응기 이후에

상담의 주요 기제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외상 직후에는 그라운딩이나 체계적 둔감화와

같은 정서조절 및 안정화(Baranowsky, Gentry,

& Schultz, 2011)에 초점을 둔 개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정서적 안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탈북과정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

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점이나 깨달은 점, 긍

정적으로 변화한 점 등에 대해 성찰하고, 삶

의 가치나 우선순위에 대해 재평가하는 과정

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를 위해 Resick과

Schnidke(1993)가 제시한 인지처리치료(Cognitive

Processing Therapy) 역시 인지적 재처리를 통해

외상경험을 수용하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성

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치료법의 개발 목적은 증상의 감소에 있으

며 주로 왜곡되고 파편화된 기억과 신념을 수

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성장촉진

적 성찰과정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증진하기 위해 남한사

회와 남한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수정

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사회기술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 역

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북

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

으로 도출되었으며, 특히 양혜린(2018)과 이숙

영 등(2016)의 질적연구에서 가족 및 친인척의

지지라는 구체적인 지지의 주체가 도출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중 과반수가 탈북으로 인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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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해체와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면서도(황경희,

2018), 외상 후 성장에 기여하는 요인 역시 가

족 및 친인척의 지지가 주요하였다. 따라서

가족갈등 예방 및 관계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적 개입이 이들의 부적응 예방뿐 아니라 성장

을 촉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탈북과정에서 상실한 가족에 대한 충분

한 애도를 돕고, 탈북과정에서 겪은 외상적

상처를 덮거나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가족들과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급격한 문화적, 사상적 변화로 인한

가족갈등을 예방하는 소통방식을 교육하는 상

담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회적 지

지자원으로 도출된 대상은 바로 남한사람이며,

그중에서도 신변보호관 및 복지직원이었다(양

혜린, 2018). 아울러 탈북자라는 신분을 상황

에 따라 감추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면서 남

한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전략

도 성장 촉진 요인으로 도출되었다(이숙영 등,

2016). 이러한 성장 촉진 요인은 탈북민이기

때문에 나타난 독특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남한에서의 다양

한 대인관계 상황과 특성을 이해하고, 상대의

수용적 태도와 개방성을 헤아려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들을 직접 대면

하고 관리하는 신변보호관이나 복지직원에게

는 좋은 롤모델이자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인

성 및 역량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외

상 후 성장은 안전하고 지지적인 사회적 관

계의 맥락 속에서 촉진되며, 이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다

(Joseph, 2011).

마지막으로 ‘보다 나은 삶을 소망하고 목표

의식을 갖는 것’ 그리고 ‘대책을 생각하는 전

략’(이숙영 등, 2016)은 기존 연구들에서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도출된 낙관성

이나 문제해결적 대처전략과 관련이 있는 요

인으로 보인다. 외상을 경험한 직후에는 세상

에 대한 가정이 비관적, 부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고(Janoff-Bulman, 1989), 남한에 어

느 정도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혼란과 사회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좌절스러운 순간

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

고 탈북한 이유와 목표에 대해 상기시키고 자

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실질적인 기술을 익혀

서 성장의 관점에서 자신의 변화를 관찰하고

스스로 격려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로 탐색과 결정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있는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이러한 성장촉진적

성찰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김윤나(2010)는 북

한이탈청소년의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 발굴

에 주안점을 두고 북한에서의 경험을 부정하

는 것이 아니라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

책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외상

후 성장의 관점이 바로 북한이탈청소년이 북

한에서 그리고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역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안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

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안사항들은 양적, 질적

으로 충분히 축적된 연구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는 한계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에 대한 전문

지식과 효과적인 개입법의 개발은 충분한 연

구의 축적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우선, 북한

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 현상과 심리적 기제

및 과정 등을 규명하는 다양한 방법론의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

럼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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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특히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정규성을 확보할 만큼 충분

한 크기의 표본을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아

양적 연구의 수가 다른 연구영역들에 비해 매

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장은 시간

의 흐름을 통해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

기 때문에 종단 연구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 연구자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상담학계의 전문인력과 남북하나재단이나 통

일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 장기적

안목으로 연구를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고

유한 심리사회적, 언어적 특성을 반영한 외상

후 성장 관련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 앞서 살

펴본 연구들은 사실상 북한이탈주민을 표본으

로 개발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공통된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를 위해 측정도구의 개발이 조속

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이를 목표로 하는 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심리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이 마련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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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osttraumatic growth phenomenon of North Korean

refugees who have experienced severe traumatic experiences and cultural shock in the process of defection

and settlement, and to recommend research tasks and directions for counseling interventions to promote

growth beyond settlement. While the traumatic experiences of North Korean refugees often cause serious

pa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se adversities may lead to positive changes and growth. This study

first reviewed previous studies on mental health in the adaptation and maladaptation paradigm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n introduced posttraumatic processes and the concept of posttraumatic growth.

The counseling implications of an integrated perspective on North Korean refugees' mental health are

discussed, based on recent studies on posttraumatic growth of refugees from a positive psychological

perspective. Lastly, recommendations for task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escribed.

Key words : North Korean refugees, traumatic experience, mental health, posttraumatic growth, integrated approach


